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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페브르 사회공간론에 기반한 어린이 시민성의 재해석

김윤하**

Reinterpreting Children’s Citizenship through 
Lefebvre’s Socio-Spatial Theory

Yunha Kim*

요약 : 본 연구는 어린이 시민성을 권리, 의무, 참여, 정체성 중심으로 이해해 온 기존 논의를 르페브르의 사회공간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어린이 시민성 연구는 어린이를 현재의 삶 속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시민적 주체로 이해하고, 

어린이의 장소 경험과 시민성의 관계를 탐색해 왔다. 이를 르페브르의 사회공간론을 통해 공간 질서와 어린이의 몸과 감각, 

관계와 실천의 관계로 확장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과 차이 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어린이 

시민성을 공간 안에서 발현되는 자질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지각하고 해석하며 변형하는 실천으로 재해석하였다. 

어린이 시민성, 어린이 일상생활 공간, 르페브르 사회공간론 관련 문헌을 이론적·해석적으로 검토하였고, 연구 결과, 어린이 

시민성은 공간 맥락을 몸으로 읽어내는 ‘깨어나는 지각’, 주어진 공간의 의미를 의심하고 비트는 ‘창조적 인지’, 공간을 전유하며 

다른 질서를 만들어 가는 ‘활동가적 시민성’으로 재구성될 수 있었다. 어린이 시민성교육은 제도화된 참여 프로그램의 제공을 

넘어, 어린이가 자신의 일상생활 공간을 감각하고 해석하며 변형할 수 있는 경험을 열어 주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어린이 시민성, 사회공간론,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차이 공간, 전유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reinterpret existing discussions of children’s citizenship—traditionally understood 
in terms of rights, responsibilities, participation, and identity—from the perspective of Lefebvre’s theory of social 
space. Previous studies of children’s citizenship have recognized children as civic subjects who think and make 
judgments within their present lives and have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xperiences of place 
and citizenship. Drawing on Lefebvre’s theory of social space, this study extends such discussion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spatial order, children’s bodies and senses, social relations, and practices. Based on 
Lefebvre’s theory of the production of space and the concept of differential space, this study reconceptualizes 
children’s citizenship not as a set of qualities manifested within space, but as a practice through which children 
perceive, interpret, and transform the meanings and orders of space. Literature on children’s citizenship, children’s 
everyday spaces, and Lefebvre’s theory of social space was reviewed theoretically and interpretively. The findings 
suggest that children’s citizenship can be reconstructed in three dimensions: “awakened perception,” through 
which children bodily perceive and read spatial contexts; “creative cognition,” through which they question and 
disrupt the given meanings of space; and “activist citizenship,” through which they appropriate space and create 
alternative spatial orders. Accordingly, citizenship education for children needs to move beyond the provision of 
institutionalized participation programs and expand toward creating opportunities for children to sense, interpret, 
and transform the spaces of their everyday lives.
Key Words : Children’s citizenship, Socio-spatial theory, Henri Lefebvre, Production of space, Differential space, 

Ap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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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시민성교육은 오랫동안 어린이를 미래의 성인 시민으

로 준비되어야 할 존재로 바라보아 왔다. 이러한 관점에

서 어린이는 현재의 시민이라기보다 아직 시민이 되어 가

는 존재로 이해되었고, 시민성 역시 성인이 된 이후 갖추

어야 할 자질이나 능력으로 간주되기 쉬웠다. 그러나 어

린이가 성인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시민의 범주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Howe, 2005: 
45-46). 최근의 어린이 시민성 논의는 이러한 관점에서 벗

어나, 어린이를 현재의 생활세계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관

계를 맺으며 참여하는 시민적 주체로 바라본다. 시민성은 

고정된 권리와 책임의 보유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

니라, 어린이가 자신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

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Jans, 2004:31, 
39-40), 이러한 시민적 실천은 완전한 법적 시민권과 별개

로 사실상의 시민성을 구성할 수 있다(Lister, 2007:699, 
717-718). 어린이 시민성을 미래에 획득해야 할 자질이 

아니라, 어린이가 현재의 삶 속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며 

관계를 맺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는 시민

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어린이 시민성을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으로 본다면, 그 실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어린이의 장

소 경험과 시민성 형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김혜진, 2022; 2023). 이들 연구는 어린이

가 학교와 지역사회와 같은 일상생활 공간을 경험하고 의

미화하는 과정에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린이는 성인이 규정한 기능에 따라 공간을 

단순히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관계 속

에서 공간을 감각하고 의미를 만들어 간다. 이러한 차이

는 성인이 마련한 공식적 장소인 ‘어린이를 위한 장소’와 

어린이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의미화하는 ‘어린이의 장

소’의 구분에서도 드러난다(Rasmussen, 2004:155). 한편 

공공 공간이 성인 중심적으로 생산될 경우 젊은이들의 활

동은 기존의 공간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

다(Valentine, 1996:205). 이는 어린이의 공간 경험을 단

순히 장소에 대한 애착이나 의미 형성의 문제로만 볼 것

이 아니라, 누가 공간의 기능과 질서를 규정하고 어린이

는 그 질서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의 문제로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앙리 르페브르(H. Lefebvre)의 사회공간론은 어린이 시

민성과 공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한다. 르페브르는 공간을 고정된 배경이나 중립적인 

무대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보았

다. 또한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이라는 삼 

항을 통해 제도적으로 구성된 공간 질서와 사용자의 일상

적 실천 및 체험이 맞물리면서 공간이 생산되는 과정이 

드러난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71, 86-91). 어
린이가 살아가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간 역시 이미 완성

되어 주어진 배경이 아니라, 제도와 규범, 물질적 배치, 일
상적 실천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어린이는 이러한 공간 질서를 수동적으

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전유와 차이 공간

의 개념은 어린이가 주어진 공간을 자신의 방식으로 사용

하고 의미화하며, 때로는 기존 질서와 다른 관계와 사용 

방식을 만들어 갈 가능성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르
페브르의 사회공간론은 어린이의 장소 경험을 공간 질서

의 생산과 전유, 변화의 문제로 확장하고 이를 시민적 실

천과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 시민성을 공간 안에서 발현되는 

개인적 자질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지각하고 해석하며, 이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구성해 가는 실천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

린이 시민성에 관한 연구, 어린이의 일상생활 공간 및 장

소 경험에 관한 연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과 관련된 

1·2차 문헌을 검토하였다. 문헌은 연구 문제와 직접 관련

되며 어린이 시민성과 공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개념적 

근거를 제공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어린

이 시민성 연구에서 참여와 공간 경험이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를 검토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르페브르의 공

간 삼중성, 추상 공간과 차이 공간, 전유의 개념을 통해 해

석하였다. 나아가 어린이 시민성을 ‘깨어나는 지각’, ‘창조

적 인지’, ‘활동가적 시민성’의 세 차원으로 재해석하였다.

II. 어린이 시민성 논의와 
르페브르(H. Lefebvre)의 사회공간론

1. 어린이 시민성의 주요 쟁점

어린이 시민성 논의의 출발점에는 어린이를 어떠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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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어린이를 아

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시민으로 바라볼 경우 시민성은 

성인이 되기 위해 습득해야 할 자질이나 능력으로 이해되

기 쉽다. 최근의 어린이 시민성 논의는 어린이를 시민성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관계를 

맺고 의미를 구성하며 참여하는 주체로 바라보는데 가깝

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린이 시민성은 권리와 의무의 보

유 여부만으로 판단되기보다, 어린이의 일상적 참여와 

실천이 어떻게 사실상의 시민성을 구성하는가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Lister, 2007:717-718). 국내에서도 

어린이는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고 의미를 만들어 가는 능

동적 존재로 논의되어 왔다(김혜진, 2020:309).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어린이를 성인이 되기 이전

의 미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생활세계에서 관계

를 맺고 의미를 구성하며 참여하는 주체로 이해한다.
어린이 시민성을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와 

실천으로 이해한다면, 어린이가 살아가는 공간과 지리적 

경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지리교육에서는 어린

이의 생활세계와 사적 지리, 장소 체험을 지리적 인식의 출

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김정

아･남상준, 2005), 어린이가 자신의 경험과 관계 속에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들만의 맥락을 형성하는 주

체라는 점도 강조되어 왔다(김현주, 2020). 한편 지리교육

에서 시민성은 지식이나 태도의 습득을 넘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능동적 시민성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조철기, 2017), 일상생활의 공간적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

적 공간 시나리오를 구성하며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

는 공간적 시민성으로도 논의되어 왔다(김민성, 2017). 어
린이를 정치적 행위자로 바라보는 연구 역시 시민성을 구

성원됨, 권리, 참여가 서로 연결되는 관계 속에서 이해하

며(Phillips et al., 2020:592, 594), 일상의 미시적 행위와 친

사회적 행동, 신체적 표현 또한 시민적 실천으로 파악한다

(Ryder and van Krieken Robson, 2023:114, 120). 이러한 논

의를 종합하면 어린이 시민성은 고정된 자격이나 발달 단

계라기보다, 어린이가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고 의미

를 구성하며 참여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 시민성은 구체적인 교육적 경험 속에서도 형성

되고 실천된다. 생활 주변의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 학

습은 학생들이 사회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 역량

을 기르는 데 기여하며(고흔석, 2013:154), 학생 주도 환

경 프로젝트에서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참여와 임파워먼트가 나타났

다(오민주･김찬국, 2022:667-669). 이는 어린이 시민성

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 시민성과 공간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도 축적되어 왔다. 김
혜진(2022)은 학교와 지역사회 같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어린이의 제3장소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놀이와 신체활

동, 대화와 소통, 휴식과 개인 활동이 이루어짐을 밝혔다

(김혜진, 2022:18-19). 이어 학교 내 제3장소가 어린이의 

소통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

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며 시민성 함양의 장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김혜진, 2023:6, 11). 이러한 연구

는 어린이의 시민성이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장소 경험 및 

의미 구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해외에서는 어린이가 성인에 의해 구성된 공간

을 어떻게 경험하고 의미화하는지를 르페브르의 사회공

간론을 통해 해석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Kellock 
and Sexton(2018)은 르페브르의 공간 삼중성을 활용하

여 성인이 설계한 교육 공간에 대한 어린이의 관점을 분

석하였으며, Mechlenborg and de Neergaard(2024)는 공

간 삼중성을 어린이의 공간적 사고를 위한 교육적 모델로 

구성하여 어린이가 자신의 공간 경험을 바탕으로 지각된 

공간, 인지된 공간, 체험된 공간이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음을 밝혔다.
기존 어린이 시민성 연구는 시민성을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와 실천으로 이해하고, 이를 장소 경험

과 일상생활 공간의 문제로 확장해 왔다. 한편 르페브르

의 사회공간론을 통해 어린이의 공간 경험을 해석하려는 

논의도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 두 논의를 연결하여, 
어린이가 일상생활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지각하고 해석

하며 사용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시민성의 형성과 실천

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르페브르의 공

간 삼중성을 통해 제도적으로 구성된 공간 질서와 어린이

의 일상적 실천 및 체험의 관계를 살펴보고, 전유와 차이 

공간의 개념을 통해 어린이가 주어진 공간을 다르게 사용

하고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형성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2. 공간의 패러다임 전환: 공간의 생산

공간은 오랫동안 사물과 인간이 위치하는 고정적인 물

리적 배경이나 사회적 행위가 일어나는 중립적 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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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은 사회와 분리된 독립적 배

경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상호 구성되는 장이다(권정

화, 2005:247).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공간을 물리적 환경

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권력, 실천이 조직되는 

방식의 문제로 바라보게 한다.
르페브르(H. Lefebvre)의 사회공간론은 이러한 공간관

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한다. 그는 「공간의 생산」에서 공

간을 사회적 생산물로 보았으며(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71), 공간이 특정한 사회적 관계와 생산양식, 권
력의 배치, 일상적 실천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공
간’은 어린이가 살아가고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장을 포

괄적으로 지칭한다면, ‘사회적 공간’은 이러한 공간이 사

회적 관계와 제도, 권력, 일상적 실천 속에서 생산된다는 

르페브르적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의 생산은 건물이나 시설을 물리적으로 조성하는 

일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도적 규정과 물질적 배치, 반복
되는 행위와 몸의 감각, 기억과 상상력이 결합하면서 공

간은 특정한 의미와 질서를 갖게 된다. 공간은 지배와 통

제가 재생산되는 장이면서도, 인간의 몸과 일상적 실천

을 통해 다른 관계와 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정치

적 장이기도 하다(신승원, 2014:82-85). 공간 안의 주체 

역시 이미 완성된 공간을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존재가 아

니라, 공간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를 사용하고 의

미화하며 변화시키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어린이 시민성을 해석하는 데에도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어린이의 시민성은 제도적 권리나 공

식적인 참여 절차 안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놀이터, 통학로와 같은 일상생활 공간 속에서 몸을 움직

이고 관계를 맺으며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경험하는 과

정과 연결된다. 본 연구의 사회공간론적 재해석은 어린

이의 공간 경험 자체를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린이

가 살아가는 공간의 질서가 어떻게 생산되며, 어린이가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전유하며 변화시키는지를 시민성

의 문제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공간의 삼중성: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

사회적 공간은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

이라는 삼 항의 관계 속에서 생산된다. 이 삼 항은 각각 지

각된 공간, 인지된 공간, 체험된 공간에 대응한다. 이들은 

서로 분리된 범주가 아니라 중첩되고 충돌하며 사회적 공

간을 형성하며, 공간이 생산되고 충돌하며 변화하는 과

정을 설명하는 변증법적 틀로서의 기능을 한다.
먼저, 공간적 실천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

으로 수행하는 행위와 물리적 흐름을 가리킨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각하면서 반복하는 공간이며, 이동, 사용, 
관계 맺기의 방식과 관련된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89). 공간적 실천은 추상적 계획이 아니라 몸을 통

한 실제 행위이다. 예컨대 어린이가 매일 등교하고, 복도

를 지나고, 교실에 앉고, 도서관의 특정 자리를 반복적으

로 찾는 행위는 공간적 실천에 해당한다. 이러한 반복적 

행위는 학교 공간을 유지하는 동시에, 때로는 기존의 공

간 질서를 다르게 사용하게 하는 힘이 된다.
공간의 재현은 계획가, 행정가, 전문가, 제도 권력이 지

식과 기호를 통해 구성하는 공간이다. 르페브르는 공간의 

재현을 과학자, 계획수립자, 도시계획가, 기술관료들이 

공간을 구획하고 배열하는 인지된 공간으로 설명한다. 이
는 주어진 생산양식에서 지배적인 공간이며, 언어적 기호

와 지적으로 연마된 기호 체계를 지향한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86-87). 학교의 교실은 학습 공간으로, 도
서관은 독서 공간으로, 놀이터는 안전한 놀이 공간으로, 
복도는 이동 공간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규정은 공간 사

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사용의 범위를 제한한다.
재현의 공간은 사용자가 실제로 살아내고 경험하는 공

간이다. 재현의 공간은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체험된 공

간, 곧 주민과 사용자, 예술가, 작가와 철학자의 공간이다

(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91). 이 공간은 지배받

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상상력으로 공간을 변화시키고 자

신의 리듬으로 재창조하려는 공간이다. 재현의 공간은 

설계도나 규칙으로 모두 포착되지 않는 감각적, 상징적, 
정서적 공간이다. 이처럼 세 공간은 서로 분리된 범주가 

아니라 중첩되고 긴장하며 사회적 공간을 생산하고 변화

시키며, 이러한 관계는 어린이가 일상생활 공간의 질서

를 어떻게 경험하고 다르게 사용하며 의미화하는지를 해

석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4. 소외의 극복과 대안 공간으로서의 차

이 공간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은 공간이 사회적으로 생산된

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머물지 않는다. 지배적 공간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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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간의 몸과 삶을 어떻게 소외시키는지, 그리고 그 소

외를 넘어서는 대안적 공간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는

다. 이때 핵심이 되는 개념이 추상 공간과 차이 공간이다. 
추상 공간은 자본주의와 국가 권력이 공간을 동질화･

계량화하고, 다양한 삶과 차이를 효율, 교환, 관리, 규범의 

질서 안으로 포섭하는 사회적 형식이다. 학교의 공간 구

획이나 우측통행, 정숙 등의 규칙은 안전과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공간의 사용 방식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어린이의 다양한 리듬과 사용 가능성을 일탈로

만 처리할 때에는 추상 공간의 동질화와 기능화의 논리와 

연결될 수 있다. 르페브르에게 추상 공간은 이러한 동질

화와 함께 사유재산과 교환가치의 논리에 따라 공간을 분

절하고 서열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102-104).

차이 공간은 이러한 추상 공간의 동질화와 통제에 균

열을 내는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류도향, 2024:107, 
109). 추상 공간에서는 소비에 의한 잠재적 풍요와 실질

적 결핍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하며, 이러한 공간의 모순

은 추상 공간의 균열로 이어진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106). 차이 공간은 공식적으로 규정된 공간의 획

일적인 기능과 제도적 규칙이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자발

적인 실천을 통해 전치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질서가 형성되는 대안적 공간이다. 차이 공간은 

추상 공간이 지닌 모순에 맞서 공간 이용자가 자신의 몸

과 고유한 삶의 리듬을 되찾음으로써 나타나는 탈소외와 

관계 질서가 재창조된 공간이다. 
차이 공간은 전유(appropriation)를 통해 생산된다. 소

유가 공간을 법적, 경제적으로 점유하는 방식이라면, 전
유는 공간의 주체가 자신의 삶의 요구, 욕망, 리듬에 맞게 

공간을 변형하고 사용하는 실천적 과정이다. 르페브르에

게 전유된 공간은 한 집단의 필요와 가능성을 위해 변화

된 공간이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258-259). 
공간의 주체가 공간을 전유할 때, 그 공간은 더 이상 획일

적인 기능에 갇혀 있지 않고 유기적이고 관계적인 차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르페브르의 사회공간론은 어

린이 시민성을 공식적인 참여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어
린이가 일상생활 공간의 질서를 지각하고 해석하며 이를 

자신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전유하여 새로운 관계와 질서

를 만들어 가는 실천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이론

적 틀을 제공한다.

III. 르페브르 사회공간론으로 읽는 
어린이 시민성 담론

기존 어린이 시민성 연구는 어린이의 참여와 장소 경험, 
소속감과 정체성 형성의 관계를 다양하게 논의해 왔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르페브르의 사회공간론이라

는 렌즈를 통해 다시 읽으며, 공간에 부여된 기능과 규칙

이 어떠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산되고, 어린이가 이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고 전유하며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공간 질서와 어린이의 시민적 실천의 

관계를 공간적 실천의 비가시화, 공간적 상상력의 부차

화, 참여의 제도화라는 세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1. 추상 공간에서의 어린이 공간적 실천의 

주변화

추상 공간은 공간을 분절하고 기능에 따라 배치하며, 
차이와 우연성을 통제 가능한 질서 안으로 포섭하는 사회

적 형식이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102). 르페

브르가 추상 공간을 생산의 수단이자 통제와 지배의 수단

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학교 공간 역시 그 논리로부터 자

유롭지 않다. 학교는 교육적 목적과 안전, 관리, 효율을 위

해 공간을 구획하고 기능을 부여한다. 교실은 학습의 공

간, 복도는 이동의 공간, 운동장은 체육과 놀이의 공간, 급
식실은 질서 있는 식사의 공간으로 기능화된다.

이러한 질서는 학교생활의 안전과 공동체 운영을 위해 

필요하지만, 공간 사용의 기준이 어린이의 다양한 실천

을 통제하고 훈육하는 방식으로만 작동할 경우 어린이는 

공간의 의미를 함께 구성하는 주체보다 주어진 질서에 맞

추어야 하는 객체로 위치하게 된다. 학교의 시간표, 종소

리, 이동 동선과 생활 규칙은 어린이의 몸과 리듬을 특정

한 방식으로 배열하고 공간을 관리 가능한 질서로 재생산

한다. 이 과정에서 뛰기, 머무르기, 우회하기, 숨기, 이야

기 나누기와 같은 행위는 어린이가 공간을 살아내는 방식

이라기보다 생활지도와 관리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쉽다.
문제는 이러한 질서가 어린이의 공간적 실천을 설명하

는 거의 유일한 언어가 될 때 발생한다. 어린이가 자신의 

몸과 리듬을 통해 공간을 사용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시민성 역시 실제 

공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관계 맺으며 장소를 의미화

하는가의 문제와 분리될 수 있다. 결국 시민성은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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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구성하는 실천보다 주어진 질서 안에서 바람직하게 

행동하는 태도로 축소될 수 있다.

2. 어린이 시민성 논의에서 공간적 상상력

의 부차화

어린이 시민성 연구는 어린이를 미숙하고 의존적인 존

재로 보아 민주주의의 주변에 위치시켜 온 성인 중심적 

관점을 비판하고, 어린이를 현재의 사회적･정치적 삶에 

참여하는 주체로 이해해 왔다(Wall, 2012:86-87). 국내에

서도 어린이는 시민성교육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적 의미를 창출하고 협상하는 능동적 존재로 논의되어 왔

으며(김혜진, 2020), Jans(2004)는 시민성을 고정된 권리

와 책임의 집합이 아니라 생활세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

하고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어린이 시민성을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와 참여의 과정으로 확장한다.
한편 이러한 의미 구성은 주로 타자와의 관계, 참여, 소

속감과 정체성의 형성을 중심으로 한다. 공간 역시 어린

이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으로 다루어져 왔지

만, 공간 안의 규칙, 사용 방식을 어린이가 어떻게 인식하

고 다르게 해석하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다. 
그 결과 주어진 공간의 의미와 기능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차원은 어린이 시민성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공간적 상상력은 특정 장소에 부여된 기능

과 규칙, 사용 방식이 유일한 가능성이 아님을 인식하고 

다른 사용 방식과 관계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능력을 뜻한

다. 예컨대 복도를 교실과 교실 사이를 이동하는 통로로

만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넓은 창가나 계단에 잠시 머물

고 이야기하거나 놀이할 수 있는 장소로 상상하는 것은 

주어진 공간의 기능을 넘어 다른 가능성을 구성하는 경험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린이가 이미 정해진 공간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공간의 의미와 사용 가능성을 새롭

게 바라보는 과정과 관련된다.
르페브르에게 공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산되고 재

생산되며, 재현의 공간은 지배적 공간 질서에 완전히 포

섭되지 않는 상징과 상상력의 층위를 포함한다(Lefebvre, 
1974, 양영란 역, 2011:91). 이러한 관점에서 어린이가 일

상생활 공간의 익숙한 의미와 기능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른 관계와 사용 방식을 상상하는 경험은 공간의 전유와 

변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 시민성

을 사회공간론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정체

성뿐 아니라, 어린이가 일상생활 공간의 의미와 기능을 

어떻게 해석하고 다른 가능성을 구성하는지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 어린이 시민성 논의에서 참여의 제도화

어린이 시민성 연구에서 참여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Hart 
(1992)는 참여를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

정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민주주의의 수단이자 

시민성의 기본적 권리로 보았다(Hart, 1992:5). Lister(2007)
는 어린이의 참여를 시민성의 실천이자 권리의 문제로 보

았다(Lister, 2007:701-703). 국내에서도 학생 주도 환경 

프로젝트와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어린이가 학교와 지역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이 시

민성교육의 중요한 방식으로 논의되어 왔다(이광원, 2019: 
45, 51, 55; 오민주･김찬국, 2022:667-669).

이러한 연구는 어린이의 참여를 선언적 권리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구체적인 교육 활동으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하지만 참여가 사전에 구성된 시간과 장소, 과
제와 절차 안에서 주로 이루어질 경우, 어린이가 참여의 주

어진 활동을 수행하는 데 머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가 

활동에 참여하는지 뿐만 아니라 공간의 사용 방식과 규칙

을 정하는 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간의 사용 방식과 규칙을 정하는 데 관여하는 참여는 

전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유는 공간을 자신의 

감각과 필요, 관계와 리듬에 따라 사용하고 의미화하는 

실천이다. 프로젝트나 자치활동뿐 아니라, 어린이가 일

상생활 공간에서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 타인과 사용 방

식을 협의하며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바꾸어 가는 과정도 

시민적 참여로 살펴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어린이 시민성의 사회공간론

적 재해석은 기존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덜 드러났던 공간

적 실천을 감각하는 차원, 주어진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다르게 해석하는 차원, 공간의 사용 방식과 질서에 개입

하는 차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

합하여, 본 연구는 어린이 공간적 실천의 주변화, 공간적 

상상력의 부차화, 참여의 제도화라는 세 쟁점을 바탕으로 

‘깨어나는 지각’, ‘창조적 인지’, ‘활동가적 시민성’을 분석

의 세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공간적 실천･공간의 재



르페브르 사회공간론에 기반한 어린이 시민성의 재해석

- 439 -

현･재현의 공간의 상호관계와 전유･차이 공간의 논의를 어

린이 시민성의 문제에 적용하여 구성한 분석적 개념이다.

IV. 어린이 시민성의 사회공간론적 재해석

본 장에서는 ‘깨어나는 지각’, ‘창조적 인지’, ‘활동가적 

시민성’의 세 차원을 통해 어린이 시민성을 사회공간론

적으로 재해석한다. ‘깨어나는 지각’은 어린이가 몸과 감

각을 통해 자신이 놓인 공간의 질서와 관계를 알아차리는 

것이며, ‘창조적 인지’는 공간에 부여된 의미와 기능을 당

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질문하며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

는 것을 뜻한다. ‘활동가적 시민성’은 이러한 감각과 해석

을 바탕으로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 공간의 사용 방식

과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새로운 관계와 질서

를 만들어 가는 실천을 의미한다.
세 차원은 르페브르의 공간 삼중성과 일대일로 대응하

거나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분석의 차원이다. ‘깨어나는 지각’은 공간적 실천의 감각적 

경험에, ‘창조적 인지’는 공간의 재현에 담긴 의미와 질서

의 비판적 해석에, ‘활동가적 시민성’은 체험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유와 차이 공간의 형성 가능성에 주목한다.
어린이가 공간을 감각하고 해석하며 사용하는 경험은 

누가 그 공간에 접근하고 머무를 수 있는지, 누구의 요구가 

인정되거나 배제되는지, 공간의 사용 규칙을 누가 정하

는지의 문제와 연결될 때 시민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는 어린이의 일상에서의 몸짓과 움직임, 요구의 표현

과 협상 등 일상적인 표현과 실천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1. 깨어나는 지각: 일상생활 공간의 질서

를 몸으로 읽기

추상 공간의 질서 속에서 어린이의 공간적 실천은 생활

지도와 관리의 언어로 해석되기 쉽다. 친구 곁에 가까이 

있기, 구석으로 향하기, 특정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기와 

같은 행위는 어린이가 공간을 살아내는 방식이지만, 학
교에서는 규칙 준수나 행동 관리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사회공간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몸의 움직임은 단

순한 습관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어린이가 자신이 

놓인 공간의 질서와 분위기, 관계와 가능성을 감각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 시민성을 사회공간론

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은 어린이의 몸이 일상생활 공간을 

어떻게 느끼고 읽어 내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출발한다.
발렌타인(G. Valentine)은 애드리엔 리치(A. Rich)의 

표현을 빌려 몸을 ‘가장 가까운 지리’로 설명하며, 몸은 단

지 공간 안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공

간이라고 보았다(Valentine, 2001, 박경환 역, 2014:40). 
이러한 관점은 몸과 활동, 환경의 상호작용 및 감각적 경

험을 강조하는 체화된 인지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김
민성, 2019). 어린이는 걷는 속도와 시선의 방향, 소리와 

냄새, 몸의 긴장과 이완을 통해 공간이 자신에게 요구하

거나 허용하는 바를 알아차린다. 매일 같은 길로 등교하

고 같은 복도를 지나 같은 교실에 앉는 반복적인 경험 속

에서도 공간의 압박과 여유, 불편함과 친밀함을 감각하

며 자신만의 리듬으로 공간을 읽어 간다.
이러한 감각적 지각은 공간의 맥락, 곧 콘텍스트(context)

를 읽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콘텍스트 읽기는 공간 안에

서 만나는 대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곳의 사람, 사건, 문
화, 정치를 이해하는 행위이다(김진애, 2019:147). 멈칫
함과 망설임, 빠른 걸음, 시선 피하기, 오래 머무르기와 같

은 비언어적 표현 역시 어린이가 공간의 맥락과 관계 맺

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등굣길 학교 정문 앞에서 걸음이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경험, 어떤 장소에서 편안함을 느

끼거나 머무르기를 피하는 경험은 어린이가 공간을 주어

진 기능과 질서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몸과 감각을 통해 

의미화하는 과정이다.
‘깨어나는 지각’은 일상적 감각을 통해 자신이 놓인 공

간의 질서와 관계를 알아차리는 과정을 뜻한다. 어린이

가 자신의 몸과 리듬을 통해 공간을 읽기 시작할 때 공간

은 더 이상 고정된 시설이나 규칙의 집합으로만 남지 않

는다.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지

각은 그 의미와 기능을 질문하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

며, 나아가 공간을 전유하고 변화시키는 실천으로 이어

지는 출발점이 된다.

2. 창조적 인지: 공간의 의미를 의심하고 

비틀기

몸의 감각을 통해 일상생활 공간의 맥락을 읽는 일이 

어린이 시민성의 출발점이라면, 창조적 인지는 공간에 

부여된 익숙한 의미와 기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질문하는 과정이다. 공간에는 이미 ‘복도는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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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 ‘운동장은 정해진 시간에 노는 곳’과 같이 특정한 

기능과 사용 방식이 부여되어 있다. 창조적 인지는 이러

한 공간의 의미가 어떻게 정해졌으며 누구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묻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데서 시작된다.
창조적 인지는 익숙한 공간의 의미 앞에서 잠시 멈추어 

다시 바라보는 사유의 과정이다. ‘왜 이 공간은 이렇게 사

용해야 하는가?’, ‘다르게 사용할 수는 없는가?’와 같은 질

문은 공간의 규칙을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한

다. 어린이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공간의 재현에 담긴 전

제와 한계를 인식하고, 이미 정해진 의미와 다른 사용 방

식이나 관계의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다.
공간의 의미를 비트는 과정은 아이러니나 유머와 같은 

인지적 전환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다. 아이러니는 당연

하게 받아들여지는 근거를 의심하는 사고이며, 유머는 

익숙한 대상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가능

성을 여는 사고로 이해할 수 있다(Chiba, 2017, 박제이 

역, 2018:96-100). 예컨대 복도를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

니라 잠시 머물거나 또래와 관계를 맺는 장소로 바라보

고, 운동장을 정해진 활동의 공간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새로운 놀이 규칙을 만들어 가는 장소로 상상하는 것은 

공간의 공식적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방식이다. 이러

한 인지적 전환은 익숙한 공간 질서를 낯설게 바라보고 

새로운 사용 가능성을 구성하게 한다.
‘창조적 인지’는 공간의 재현에 담긴 의미와 기능을 비판

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어린이 시민성

의 인지적 양상을 뜻한다. 어린이가 공간에 새겨진 익숙한 

언어와 규칙을 질문할 때 공간은 고정된 기능의 집합이 

아니라 쉼, 만남, 놀이, 협상 등 다양한 관계와 실천이 가능

한 장으로 다시 인식될 수 있다. 공간의 의미를 의심하고 

다르게 상상하는 과정은 공간을 실제로 전유하고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구성하는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연다.

3. 활동가적 시민성: 공간 전유를 통한 새

로운 질서 만들기

지각과 인지가 시민성의 문제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

린이가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의 질서에 개입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실천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어린

이 시민성은 주어진 공간에 적응하고 정해진 절차 안에서 

참여하는 능력에 머무르지 않으며, 일상생활 공간에서 

드러나는 불편과 요구를 공적인 문제로 전환하고 공간의 

사용 방식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실천과도 관련된다. 삶
의 공간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행동과 성찰을 통해 변화

시켜 가는 과정은 지리교육에서 논의되어 온 프락시스와

도 맞닿아 있다(김창환･송훈섭, 2022).
어린이의 참여는 활동적 시민(active citizen)의 차원을 

넘어 활동가적 시민(activist citizen)의 가능성으로 확장

될 수 있다. 활동적 시민이 주로 기존의 제도와 절차 안에

서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참여한다면, 활동가적 시민은 

기존 질서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권리 주장과 행위의 장면을 만들어 낸다(Isin, 2009:381; 
Yarwood, 2014:98-99). 이러한 실천은 때로 기존 질서의 

관점에서 갈등이나 저항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감각과 요구가 공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활동가적 시민성은 공간의 전유(appropriation)
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전유는 기존 질서가 부여한 

기능과 의미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요구와 관계에 맞게 공간을 다르게 사용하고 구성하는 실

천이다. 어린이가 통학로 안전에 관한 의견을 정해진 절

차에 따라 제출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동안 문제로 인정되

지 않았던 위험을 드러내고 통학로 계획과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은 기존 참여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활동가적 시민의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간은 이러

한 과정에서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남지 않고, 새로

운 관계와 권리 주장이 형성되는 장으로 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동가적 시민성은 Isin(2009)과 Yarwood 

(2014)의 시민성 논의에 기반하며, 르페브르의 사회공간

론은 이를 어린이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유

와 차이 공간의 형성 가능성에 연결하여 해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활동가적 시민성은 어린이가 몸으로 감각한 

공간의 문제와 창조적 인지를 통해 상상한 다른 가능성을 

구체적인 요구와 행위로 표현하고, 공간의 사용 방식과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실천을 뜻한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어린이는 주어진 공간 질서에 참여하는 데서 

나아가, 새로운 요구를 공적 의제로 제기하고 공간의 의

미와 관계를 함께 구성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권리, 의무, 참여, 정체성 중심으로 논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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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어린이 시민성을 일상생활 공간의 문제와 연결하여 사

회공간론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

는 어린이를 현재의 시민적 주체로 이해하고 어린이의 장

소 경험과 시민성 형성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

를 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르페브르

의 사회공간론을 적용하여, 공간 질서가 생산되는 과정

과 어린이의 몸과 감각, 관계와 실천이 어떻게 맞물리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어린이를 주어진 공간의 이

용자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지각하고 해석하며 전유하는 주체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어린이 시민성의 사회공간론적 재해석을 위해 본 연구

는 기존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덜 드러났던 어린이 공간적 

실천의 주변화, 공간적 상상력의 부차화, 참여의 제도화

라는 세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시민

성을 ‘깨어나는 지각’, ‘창조적 인지’, ‘활동가적 시민성’으
로 재해석하였다. ‘깨어나는 지각’은 어린이가 몸과 감각

을 통해 자신이 놓인 공간의 질서와 관계를 알아차리는 

과정이며, ‘창조적 인지’는 공간에 부여된 익숙한 의미와 

기능을 질문하고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과정이다. ‘활
동가적 시민성’은 이러한 지각과 인지가 실제 행위로 이

어져 공간의 사용 방식과 관계의 질서에 개입하는 실천을 

뜻한다. 특히 활동가적 시민성은 기존 참여 형식을 넘어 

새로운 권리와 행위의 장면을 만들어 가는 시민성의 논의

를, 르페브르의 전유와 차이 공간의 관점에서 일상생활 

공간의 문제와 연결하여 해석한 것이다.
르페브르 사회공간론의 의미는 어린이의 지각과 인지, 

실천을 개별적인 경험이나 심리적 변화에 한정하지 않

고,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간 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

하게 한다는 데 있다. 어린이가 공간의 질서를 몸으로 감

각하고, 그 의미와 기능을 질문하며, 자신의 필요와 관계

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은 공간의 생산

과 전유의 문제이자 시민적 실천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

다. 어린이 시민성은 공간 안에서 발현되는 고정된 자질

이라기보다, 어린이가 일상생활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읽고 다른 가능성을 구성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어린이 시민성교육과 학교 공간을 바라

보는 방식에도 시사점을 준다. 시민성교육은 참여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데 그치기보다 어린이가 자신이 살아가는 

학교, 놀이터, 통학로 등의 공간을 직접 관찰하고, 공간의 

사용 방식과 규칙 속에서 불편과 배제를 발견하며, 다른 

사용 가능성을 제안하고 실험하는 경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 공간 재구성에서도 어린이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수준을 넘어 공간의 배치와 사용 규칙을 함께 논

의하고, 실제 사용 과정에서 수정하고 평가하는 데 참여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경험은 어린이를 공간의 

수동적 이용자가 아니라 공간의 의미와 질서를 함께 구성

하는 시민적 주체로 참여시키며, 일상생활 공간에서 전

유와 차이 공간의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탐색하게 한다.
다만 본 연구는 1차 경험 자료를 수집하지 않은 이론

적･해석적 문헌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

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재해석이 실제 어린이의 일

상적 공간 경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가 일상생활 공간을 어떻

게 감각하고, 반복되는 이동과 머무름 속에서 어떠한 리

듬과 장소 감각을 형성하며, 이러한 경험이 공간의 의미

와 질서에 대한 질문과 실천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깨어나는 지각’, ‘창조적 인지’, ‘활동가

적 시민성’이 어린이의 구체적인 공간 경험 속에서 어떻게 

중첩되고 변화하며 나타나는지를 밝힌다면, 본 연구의 사
회공간론적 논의를 경험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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